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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속도조절 가능성 
 

 

 

 

 

 

 

 

 

 

 

 KOSPI, 1,950선 근접 
 

돌아온 외국인 

 

 전일 KOSPI는 전날 뉴욕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1.60% 상승하며 1,950선에 근접하였다. 외국인이 3,700억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다. 

 

 지난 2월 29일자 WM Weekly 국내 주식 투자전략 '3월에는 하나씩 풀려가는 모습을 보일 것'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하락세 진정 및 주요국의 정책공조 강화 기대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점

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때마침 외국인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어 긍정적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KOSPI시장에서 지난 10월 이후 

4개월만에 월간단위 순매수를 기록하였다. 아직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조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

긴 어렵지만, 지난주 중반 이후 매수규모 확대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월 중순 주요국의 정책 모멘텀(유럽과 

일본,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과 산유국 회의 결과에 따라 매수규모 확대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외국인 월간 순매매 금액 : 4개월만에 순매수 전환  KOSPI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1.34

2.90

4.63

1.68

-1.06

-1.81

-4.11

-1.75

0.15

-1.95

-3.29
-2.94

0.27

-5

-4

-3

-2

-1

0

1

2

3

4

5

'15.2 '15.4 '15.6 '15.8 '15.10 '15.12 '16.2

(조원)

1,800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2,150

2,200

-13

-8

-3

2

7

12

1.2 2.18 4.6 5.23 7.9 8.25 10.11 11.27 1.13 2.29

외국인누적순매수(좌)

KOSPI(우)

(조원) (pt)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순매도 17조원

 주식 투자전략 

 

mailto:ejuny@nhwm.com


 

 2 
| www.nhwm.com 

WM Daily 2016.03.03 

 

 

 

그러나, 내부 펀더멘탈 개선은 아직 취약 

 

 이처럼 KOSPI가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이며 1,950선을 넘어섰지만,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대외 변수의 안정과 

더불어 내부 펀더멘탈 모멘텀 회복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 내부 펀더멘탈 회복을 기대하기 이르다는 점에서 

KOSPI의 추가 상승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경기선인 120일선 1,960선 위치). 
 

 지난 1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수

출액은 34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전월(-18.5%)에 비해 감소세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

후 최장기간 감소세(이전치 13개월 연속, 2001년 3월~2002년 3월)를 

이어나갔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3개월 연속 두자릿수 비율로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수출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액 역시 

290억달러로 전년대비 14.6% 줄어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2월 원/달러 환율(월평균)이 1,220.5원으

로 전월대비 1.4%, 지난해 2월대비 11.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표시 수출액이 2.7% 감소해 원화약세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3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6년 11개월(2009년 3

월, 56)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8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을 밑돌면서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수준으로 복귀하는 등 내수마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수출과 내수 경기가 모두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신흥국 통화가치, 외국인 매도세 등 시장을 압박했던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방향성은 안도랠리의 연장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지수 상승

을 뒷받침하는 내부 펀더멘탈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속도조절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수출 부진 장기화 : 최장기간(14개월 연속) 감소세  환율 효과에도 2월 원화표시 수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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